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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요약

이 책은 기존에 평가절하 되어 왔던 비잔틴제국의 잊혀진 역사와 독특한 문화와 

코스모폴리탄적 사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. 비잔틴은 서방과 이슬람 중세사회

와 달리, 프랑크 왕국 카롤링거 왕조의 샤를마뉴 대제와 아랍제국 아바스 왕조의 

칼리프 하룬 알 라시드의 주 활동시기인 800년 무렵에 이미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

제국이었다. 저자는 이러한 오랜 역사를 가진 비잔틴문화를 제약인 동시에 힘의 원

천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한다. 저자가 보기에 비잔틴제국의 가장 큰 특징은 비잔틴

이 중세 초기 서방 기독교의 보루였다는 점이다. 저자에 의하면 비잔틴제국이 중간

에서 이슬람의 팽창을 저지한 덕분에, 작은 지역 단위의 서방 기독교 세력들이 시

간적 여유를 가지고 힘을 키울 수 있었다고 한다.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

고 중세 서방 기독교 성직자들과 통치자들은 동방 기독교 문명의 비잔틴제국을 도

외시했으며, 그러한 영향이 현재까지도 남아있다고 저자는 비판한다.

저자는 이 책에서 비잔틴제국의 실체와 작동방식 그리고 그 의의를 규명하고자 

한다. 이를 위해 저자는 고대 그리스 문명의 유산과 기독교가 결합된 비잔틴만의 

독특한 기독교의 모습을 고찰한다. 또한 저자는 성상에 대해 헌신적인 태도를 보

인 중세 비잔틴 여성들을 조명하고, 그리스와 키프로스섬과 콘스탄티노플 소재 칼

렌데르아네 모스크 등의 유적 발굴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 지역에 산재한 중세 비잔

틴의 예술과 건축물을 직접 탐사하여 비잔틴의 모습을 그려낸다. 기존 연구서와 개

론서의 패턴과 달리, 저자는 특정 사건과 인물과 기념물을 선별하여 비잔틴 역사의 

기본 범주의 틀에서 그것들의 의미를 규명한다.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, 

1부는 비잔틴 역사 1000년을 관통하는 기본 주제들을 다루고 있으며, 2부-4부는 비

잔틴 사회를 보여주는 동일한 사건과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다. 


